
 안녕하세요. 태국 UTCC대학에 글로벌인재양성을 통해 파견다녀온 자유전공학부 리더십과 
조직과학 19학번 박가은입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신청했을 때는 큰 기대 없이 경험을 쌓자며 
신청했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이 프로그램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태국 UTCC대학은 Asean environment라는 과목으로 계절학기를 진행합니다. 배우는 내용
은 주로 경영학과 관련된 내용이며 총 2명의 교수가 각각 5회정도 수업을 진행하며, 중간에 
특강 2회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는데, 
태국의 관광명소와 쇼핑몰을 방문하거나, 근교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상
당히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버디라는 이름의 교환학생 도우미가 존재하는데, 친구들이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합니
다. 저는 이 친구들과의 교류가 가장 인상깊고 유의미했습니다. 버디들은 미얀마, 베트남, 중
국, 캄보디아 등 다국적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영어실력도 상당하고 한국문화에 관심있는 친구
들도 다수 있어 많이 의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져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실력이 크게 향상되었는데, 아마 이 친구들의 공이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국의 날씨는 우기와 건기로 이루어져있어, 우기인 현지는 상당히 덥고 습합니다. 또한 방
콕의 경우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한데, 비오는 날은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대략 
서울의 교통체증과 유사한 편입니다. 교통은 보통 “그랩”과 “볼트” 어플을 통해 택시를 잡는 
것이 다수이며, 간혹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50바트를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토바
이를 많이 이용합니다. MRT와 BTS같은 지하철도 많이 이용합니다. MRT는 VISA카드로 이용
가능합니다. 버스는 많이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현지 친구와 함께 타면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현지 택시를 잡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유심구매는 현지 AIS에서 한 달동안 이용가능한 
유심을 이용했고, 공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현지 물가는 한국에 비하면 저
렴한 편입니다. 단, “현지”가 들어가는 것들(야시장 팟타이, 과일 등)은 저렴하지만, 이외의 것
들(헬스장, 루프탑 등)의 이용료는 한국에 비해 약 10%가량 더 비싼 편입니다. 또한 외국인임
을 이용해 사기를 치려는 현지인도 간혹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택시뿐만 아니라 야시
장에서 더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친구를 사귀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교류하고 서로 문화를 나누며 서로의 현지 음식을 함께 먹었는
데, 미얀마친구들이 떡볶이를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그동안 샤브샤브처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받았습니다. 현지에 두끼가 있으니, 만일 현지에서 외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
어 한식을 소개하고 싶으시다면 참고바랍니다. 또한 학교 근처에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점들이 
많으니 기회가 된다면 많이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버디에게 추천해달라고 하면 
친절하게 추천해줍니다.
 
 끝으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주저하시고 계시다면,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국은 미국이나 캐나다와 달리 물가도 저렴한 편이고, 비행시간도 길지 않아 심적인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견문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될거라 확신합니다.


